
		
			[image: Cover image]
		

	
    
      
        
          	
          	
        

        
          	
        

        
          	
            [ Article ]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 Vol. 26, No. 7, pp.1741-1751
        

        
          	ISSN: 1598-2009			
					(Print)
				2287-738X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Jul 2025

        

        
          	Received  31 May 2025
Revised  24 Jun 2025
Accepted  08 Jul 2025

        

        
          	
            DCS_2025_v26n7_1741

            DOI: 
            https://doi.org/10.9728/dcs.2025.26.7.1741
          
        

        
          	
            애니메이션 의미 공간의 역동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플로우(flow)>를 중심으로
          
        

        
          	
            Liu Minghui1 ; Chang-Wan Han2, *


          
        

        
          	1Ph.D. Course, Department of Performance·Film·Anim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05006, Korea

        

        
          	
        

        
          	2Professor, Department of Creative Soft, Major in Comics Animation Tech, Sejong University, Seoul 05006, Korea

        

        
          	
        

        
          	
            Study on the Dynamic Reconstruction of Semantic Space in Animation: Focusing on “Flow”
          
        

        
          	
            유명혜1 ; 한창완2, *


          
        

        
          	
        

        
          	1세종대학교 공연·영상·애니메이션학과 박사과정

        

        
          	
        

        
          	2세종대학교 창의소프트학부 만화애니메이션텍전공 교수

        

        
          	
            Correspondence to: *Chang-Wan Han E-mail:  htank@sejong.ac.kr
          
        

        
          	
Copyright ⓒ 2025 The Digital Contents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본 연구는 유리 로트만(Yuri Lotman)의 ‘의미 공간’ 이론을 바탕으로 비언어 애니메이션 <플로우(flow)>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애니메이션의 시각적 서사에 주목하여, 언어가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역동적인 문화-의미 구조를 형성하는지를 탐색하였다. 경계 메커니즘, 번역 메커니즘, 재조직 메커니즘의 세 가지 차원을 통해, 상징적 문화 중심으로서의 배, 이질적 문화 기호로서의 동물 캐릭터, 홍수 등 자연적 요소의 촉매 역할을 분석하였다. <플로우(flow)>는 구조화된 시각-의미 체계를 구축하며, 문화 경계 방식과 이질적 기호 번역 및 의미 재구성에 관한 동적 메커니즘을 보여주었다.

        

        
          
            초록
          
        

        
          This study applies Yuri Lotman’s theory of the semiosphere to analyze the “Flow” in non-verbal animated films. Focusing on the visual narrative of the film, it explores how a dynamic cultural-semantic structure is constructed in the absence of spoken language. The analysis is developed through mechanisms in three dimensions: boundary, translation, and reorganization. Specifically, the study investigates the drifting boat as a symbolic cultural center, animal characters as heterogeneous cultural signs, and natural elements such as floods as narrative catalysts. These elements together form a complex semiotic system within the film. The concept of “Flow” constructs a structured visual-semantic system that reveals how meaning and identity are generated in a non-verbal context. The findings offer a new perspective on the construction of non-verbal signs and highlight the film’s cultural-semantic depth. The “Flow” constructs a structured visual-semantic system that clearly demonstrates the dynamic mechanisms of cultural boundary formation, translation of heterogeneous symbols, and reorganization of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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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최근 들어 글로벌 애니메이션의 제작 방향은 언어 중심 서사에서 시각 중심 서사로 크게 바뀌고 있다[1]. 국제 영화제와 주요 영화관 체인 플랫폼에서는 언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는 작품들이 이미지, 색상, 리듬,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심오한 정서적 차원과 문화적 표현 방식을 구축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애니메이션 매체의 서사 경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의미 생성 메커니즘에 새로운 이론적 과제를 던져주었다. 최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영화 <플로우(flow)>는 그중 대표적인 작품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 영화는 바다 위를 표류하는 길고양이가 이질적인 공간, 문화적 타자, 삶과 죽음을 경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동물의 관점에서 생존의 딜레마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Non-verbal) 구조로 이미지 의미 표현을 강조한다. 이러한 비언어적 애니메이션 작품은 언어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이미지, 행동, 공간으로 구성된 의미 전달 기능을 강조하여 시각적 기호의 문화적 구성 메커니즘을 다시 생각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현대 미디어 문화에서 비언어적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애니메이션 시각 서사 메커니즘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외 기존 연구는 주로 도상기호학, 감정 표현 등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장다윤(Jang Da-yoon)은 캐릭터 표정 및 신체 동작의 반복과 리듬에 관한 분석을 통해 정서적 환기와 관객 공감 반응 사이의 잠재적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다[2]. 박지연(Park Ji-yeon)은 한국 비언어적 애니메이션의 서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캐릭터 관계, 스토리 구조, 극작 전략 등 측면에서 대사가 짧은 애니메이션의 창작 논리를 탐구하고, 비언어적 체계에서 감정 표현과 관객 수용 메커니즘 간의 관계를 강조하였다[3]. 현재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서사 이론은 대화, 내레이션 등의 언어 요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시각 요소는 언어의 보조적 역할로 간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각 서사의 독립적인 의미 생성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비언어적 애니메이션에 관한 문화 표현력을 해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전통 기호학 연구는 대부분 정적 구조 분석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기호를 고정된 의미 매개체라고 간주했다. 이로 인해 서사 과정에서 기호의 의미 변화와 재구성 과정을 간과했다. 또한, 애니메이션 연구는 주로 단일 기호나 캐릭터 의미 해석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분석으로는 비언어적 애니메이션이 기호 네트워크의 시너지 역할을 통해 완전한 문화적 의미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언어적 시각 기호를 독립적인 의미 생성 체계라고 간주하고 언어 메커니즘이 아닌 시각 서사의 의미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리 로트만(Yuri Lotman)의 의미 공간 이론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기호를 지속적인 변화 중인 관계 네트워크로 간주하고 시간 서사 과정에서 의미의 동적 특징을 강조한다. 동시에 애니메이션을 완전한 문화 공간으로 간주하고 경계-번역-재구성의 메커니즘을 통해 기호 체계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리 로트만(Lotman, Y.)이 제안한 의미 공간(Semiosphere) 이론 분석을 바탕으로 <플로우(flow)>가 어떻게 이미지, 행위, 공간을 통해 시각적 의미 체계를 구성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유리 로트만은 모든 문화 현상은 모두 의미 공간에서 발생하고, 개별 텍스트의 의미는 모두 의미 체계의 전반적인 논리에 달려있다고 언급하였다[4]. 의미 공간은 동질적 총체가 아니라 이질성, 다층 구조, 경계 생성 메커니즘이 포함된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 내부에서는 번역과 재인코딩을 통해 의미의 지속적인 흐름과 구조 업데이트를 실현한다. 의미 공간 이론에서는 의미 생성은 결코 텍스트 자체가 아닌 시스템에서 해석되고 번역되는 구조 과정에서 비롯되므로 비언어적 텍스트 분석에 매우 높은 적응성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언어적 애니메이션 작품 <플로우(flow)>의 서사는 언어 대사에 의존하지 않고 화면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행동 반응, 카메라 언어, 음향 효과, 영상 리듬 등 여러 가지 시각적 요소의 조화로운 구성을 통해 고도로 구조화된 의미 흐름을 실현한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배는 공간적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캐릭터가 문화적 자아를 구축하기 위한 의미론적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영화에서는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검은 고양이, 카피바라, 뱀잡이수리의 이질적인 캐릭터 등장이 의미 구조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를 재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관객들은 시각적 단서를 통해 주인공의 심리 상태와 의미 변화를 포착하고, 언어가 없어도 문화와 감정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기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오늘날 미디어의 트렌드는 언어의 기능이 줄어들고 이미지가 주도하는 배경 속에서 비언어적 애니메이션에 적합한 서사 분석 틀을 구축하는 것이 애니메이션 연구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주류 기호학과 서사 이론은 대부분 언어 체계에 비중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시각 기호 체계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방향이 요구되며, 애니메이션 미디어 연구의 이론적 가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의미 공간 이론의 핵심 메커니즘, 경계 설정, 이질적 흡수, 의미 재구성을 통해 영화 주인공이 어떻게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정체성을 구축하고, 어떻게 기호 경계를 뛰어넘는 과정에서 의미 전환 및 시스템 재구축을 실현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동물 주인공들은 어떻게 이미지와 행동으로 의미 공간을 구축하는가?

      연구 문제 2. 이미 구축된 의미 공간 내에서 이질적인 캐릭터가 어떻게 시각적 기호의 문화 경계 번역을 통해 의미를 재구성하는가?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2-1 이론적 배경
        유리 로트만이 1980년대 초에 제안한 의미 공간 이론은 1984년 논문 <의미 공간의 개념>에 처음 등장하였다. 유리 로트만은 페르디낭 드 소쉬르의 구조주의적 언어관과 러시아 형식주의 기호 체계를 바탕으로 문화는 고립된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층적, 다중심적, 역동적으로 생성되는 의미의 장에 존재한다고 강조하였다.

        의미 공간 이론의 제안은 당시 학계에서 문화의 완전성, 복잡성, 상호작용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미 공간 이론에서는 문화를 기호 중심의 생물권적 존재로 정의하고, 이를 모든 기호 행위를 발생시키는 요소라고 여긴다. 생물학적 체계 이론과 자기조작화 이론의 영향으로 유리 로트만은 문화를 경계성, 자기조절성, 이질적인 구조적 속성을 가진 살아 있는 시스템으로 간주하였다.

        의미 공간 이론은 점차 문학적 구조 분석에서 크로스미디어 문화 이론으로 확장되었다. 1960년대에 이 이론은 텍스트 구조와 수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2차 구성 체계 등 기본 개념을 제시하고, 문학적 기호 계층에 대한 기본 분석을 잘 보여주었다. 그러다가 1984년에 유리 로트만은 의미 공간 개념을 공식적으로 제안해 이론을 텍스트 내부 분석에서 거시적 문화 체계에 관한 연구로 발전시켜 의미 생성의 비고립성과 전체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 이후 이론은 의미 공간의 경계 메커니즘, 번역 메커니즘, 내부의 이질성 등 핵심적인 차원을 명확하게 정의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칼레비 쿨(Kull, K.)은 이 이론을 생태기호학 분야로 확장하고 생물 의미 공간 개념을 제시해 미디어와 자연 기호의 상호작용에서 의미 공간이 하는 역할을 탐구하였다. 또한 의미 공간을 생태기호학의 분석 프레임워크로 발전시켜 이 분석 프레임워크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이미지 의미 생성에 쓰이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의미 공간은 더 이상 텍스트 간의 인용이나 재작성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기호가 다양한 매체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재구축되고 전파되는지를 분석하는 다문화 이론적 자원이 된다[5]. 또한 페트릴리와 폰지오(Petrilli, S., & Ponzio, A.)는 이 이론을 대화식으로 확장해 의미 공간에서의 타자성과 대화성 차원을 강조하고, 이를 커뮤니케이션학과 포스트 기호학 프레임워크에 통합하였다[6].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레브 마노비치(Manovich, L.)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논리와 인터페이스 문화 개념은 디지털 미디어 맥락에 따라 의미 공간 이론이 실용적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간주되었다[7]. 이외에도 시각적 서사 분석에 필요한 문화 공간 구성 이론과 종간 기호 체계 연구에서 학자들은 인지, 서사, 생물 기호의 관점에서 의미 공간 이론의 적용 범위를 심화시켰다.

      

      
        2-2 핵심 메커니즘 및 구조 모델
        의미 공간에서는 문화 의미 생성이 고립된 기호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명확하고 내부가 이질적이고 역동적인 작동이 가능한 의미 영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공간은 다양한 문화적 기호가 생성, 교류, 전환되는 장일 뿐만 아니라 의미 체계가 상호 작용하는 전반적인 구조이기도 하다[8]. 의미 공간의 기본적인 특징은 폐쇄성과 개방성의 공존, 중심과 주변의 구조적 분포, 경계를 뛰어넘는 전환의 역동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이론적 구조에서 의미 공간의 작동 메커니즘은 경계 메커니즘, 번역 메커니즘, 재구성 메커니즘이라는 세 가지 핵심 차원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논하는 역동적 의미 공간은 무언어 환경에서의 시각 기호로, 이미지, 동작, 리듬 등 경계의 구분, 이질적 기호 번역 및 공간 재구성 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가변적인 문화의 의미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중에서 역동성은 서사 시간의 전개를 비롯해 문화 기호의 유동성과 관객이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의미한다.

        
          1) 경계 메커니즘
          유리 로트만은 문화 체계는 문화와 비문화 관계 사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경계의 본질은 물리적인 폐쇄가 아니라 기호 차원에서 구별되는 메커니즘이다[9]. 자아와 타자,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내부와 외부를 통해 경계는 기호에 방향성과 구조성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의미 공간의 경계 메커니즘은 문화적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식이 되면서도 외부 타자를 정의하고 이를 타자화하는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한다.

          경계는 의미 구조의 상대적인 안정성을 확립해 문화 공간이 식별되고 계승되는 중앙 코딩 체계를 갖게 만든다. 또한 경계는 개방적인 감지 영역이자 외부 정보가 식별되고 필터링되고 번역되는 수신 필터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국가 문화, 종교적 상징체계, 집단 정체성 등은 모두 경계 메커니즘이 의미 범위 제한, 문화 정체성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2) 번역 메커니즘
          의미 공간 자체는 동질적인 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이질적 구조로 구성된 것이므로 그 안에는 내부 타자와 주변 기호가 늘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문화 체계는 끊임없이 타자성을 자기 이해로 전환하는 과정 즉, 기호의 번역이나 문화 재코딩에 반드시 직면하게 된다. 번역 메커니즘은 의미 공간 내부가 활력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 메커니즘이 된다. 본 연구에서 비언어적 동물 캐릭터의 사교적 의미 구조는 주로 이미지 기호, 행동 모델, 관계 네트워크 등 세 가지 차원을 포함한다. 이미지 기호는 동물 캐릭터의 외형 이미지, 색상 활용, 체형의 크기 등 시각 요소를 활용하여 문화적 의미 공간에서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했다. 행동모델은 캐릭터의 동작 리듬, 상호작용 방식, 공간 위치의 변화 등의 행동 특징을 통해 문화적 교제 기능을 살펴본다. 관계 네트워크는 캐릭터 간의 상호작용 관계, 갈등 및 협상 과정을 통해 의미 공간에서의 위치와 기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유리 로트만이 제시한 의미 공간 이론의 번역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이질적인 캐릭터의 기호학적 의미 관계를 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구축했다. 먼저, 기호 인식 단계에서는 이질적인 캐릭터가 문화의 핵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갖는 초기 기호의 특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번역 단계에서 이질적인 기호가 상호작용, 모방, 협상 등의 방식을 통해 문화의 핵심에서 이해가 되고 수용되는 방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의미 재구성을 진행하여 이질적인 캐릭터가 문화적 의미 공간에서 최종적으로 획득하는 새로운 기호의 의미를 평가한다.

        

        
          3) 재구성 메커니즘
          의미 공간은 결코 안정적이고 불변하는 폐쇄적인 체계가 아니라 경계와 번역 메커니즘을 통해 끊임없이 이질적인 내용을 흡수하고 전환하는 개방적인 구조이다. 그러나 문화적 권위의 붕괴, 서사 체계의 붕괴, 가치 질서의 변화 등 핵심 구조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의미 공간은 불안정한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재구성 메커니즘은 의미 공간에서 위기, 분열, 전환이 발생할 때 구조적 재구성의 자체 복구 능력을 지닌다.

          재구성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면 기존 의미 구조 재편, 경계 재구축, 코딩 규칙 업데이트를 통해 문화 체계의 안정성을 재구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회 변혁, 재난 서사, 기술 혁명으로 생겨난 뉴미디어 문화에서 의미 체계의 급격한 변화는 중심 구조의 붕괴와 새로운 문화 의미 탄생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재구성 메커니즘은 회복성과 창조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문화 체계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경계 메커니즘은 의미 공간의 질서를 보장하고, 번역 메커니즘은 이질적 통합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하며 재구성 메커니즘은 위기와 불안정 속에서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부여한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은 의미 공간 구조-과정-재구조의 역동적인 문화 생성 논리를 구성하고, 이후 텍스트 분석을 위한 방법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이 이론적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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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nents of the semantic space
            
            

            

          

          이 모델에서 경계는 기호가 내부 의미 체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장치가 된다. 그 기능은 자아와 타자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번역 기능을 통해 이질적인 기호를 내부 체계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단위로 재구성할 수 있다.

          새로운 의미 생성은 수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흡수, 재구성, 치환 등 방식을 통해 기존 구조를 업데이트하기도 한다. 의미 공간은 재구성의 능력을 가진다. 이는 문화 체계가 외부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체 메커니즘을 통해 의미를 재생산하여 역동적인 기호 생태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2-3 선행 연구
        의미 공간 이론은 처음에 문학과 문화 텍스트 분석에 활용되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시각 예술, 영상 미디어, 디지털 인문학 등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의미 공간 이론의 장점은 기호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질 뿐만 아니라 기호 체계의 생성 메커니즘과 의미 순환 구조를 강조하여 구조성과 크로스미디어에 대한 높은 적응력을 가진다는 점이다. 피터 토롭(Peeter Torop)은 로트만의 기호 공간 개념을 재구축하여 경계가 문화 정체성 구축에서 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는 기호 공간의 경계는 자아와 타자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 및 서사적 수단을 통해 영상 미디어에 반영되어 문화 정체성에 대한 관객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10]. 윈프리드 넛(Winfried Nöth)은 문화 정체성과 타자 경계 이해에 필요한 기호 공간 내부의 이질성과 문화 경계의 구축 의미를 언급하며 문화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공간의 공간적 전환을 강조하였다[11]. 반코프(Bankov, K.)는 Web 2.0 플랫폼이 어떻게 새로운 플랫폼 공간(platfospheres)을 형성하는지 탐구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은 기호 공간 내부의 재구성을 보여주고 로트만 이론이 디지털 문화의 기호 상호작용 분석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2].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의미 공간 이론은 텍스트 문화에서 시각적 문화와 디지털 미디어 분야로 확장되어 다중 모드, 다학제 맥락에서 이론적 적응성과 설명의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 비언어적 애니메이션 서사의 학제 간 연구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윌슨(Wilson, A.)은 안구추적(Eye tracking) 기술을 통해 비언어적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객들의 이해는 주로 시각-인지의 협동 처리 메커니즘으로부터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이는 애니메이션 서사의 수용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실증적 기초를 제시했다[13]. 호프만(Hofmann)은 픽사 등의 비언어적 단편 애니메이션을 분석하여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비언어적 애니메이션의 독특한 장점을 강조했다[14]. 추카(Chu, Ka)는 비교 분석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관객들 사이에서 비언어적 애니메이션의 수용도는 언어 주도형 애니메이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인지 과학, 문화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등의 분야에서 비언어적 애니메이션의 서사는 실증적인 응용이 가능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비언어적 환경에서 자연 동물 캐릭터가 이미지와 행동을 통해 의미있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비언어적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시각 서사 구조의 체계적인 방향을 살펴보고 향후 학제 간 비언어적 서사 사례 분석을 위한 다양한 이론적, 실무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플로우(flow)>의 주요 서사 구조는 이미지, 동작, 리듬, 카메라 움직임 등 비언어적 요소로 구성되어 이 비언어적 기호 간의 연관성과 재구성으로 의미가 생성된다. 전통적인 언어학 또는 서사학 방법은 이러한 텍스트의 내부 메커니즘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의미 공간 이론은 적절한 세 가지 분석 차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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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ltural boundaries and flow of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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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dimensions of the semantic space
          
          

        

        
          
            
              	Analytical Dimension
              	Theoretical Mechanism
              	Manifestation in the Animation
            

          
          
            	Semantic Boundary Construction
            	Self/Other Differentiation Mechanism
            	The cat and the vessel as a cultural center / Heterogeneous elements such as the black cat, capybara, and natural forces
          

          
            	Mechanism of Translation and Reconstruction
            	Semantic Transformation of Heterogeneous Elements
            	Formation of identity and cultural understanding through interaction, conflict, and mimicry
          

          
            	Mechanism of Systemic Reorganization
            	Structural Rewriting and Value Reconfiguration
            	Post-flood reconstruction, character development, and the recoding of the cultural system
          

        

        

        애니메이션에서 의미 공간의 세 가지 메커니즘은 구체적인 서사 단위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애니메이션은 표류하는 배의 공간적 구조와 주인공 고양이의 행동 패턴 사이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상징적 의미를 가진 중심 의미 영역을 구성한다. 이 폐쇄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은 문화 질서의 설정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주인공 정체성과 정서적 애착을 위한 핵심적인 장이 되어 의미 공간 중심-주변 구조의 생성 논리를 직관적으로 반영한다. 애니메이션에서 카파바라, 검은 고양이 등 타자 캐릭터는 의미 체계 외부의 이질적인 단위로, 주인공 문화 내부에 들어선 후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낯선 것에서 익숙한 것으로, 외부에서 내부로의 문화 번역의 과정을 거친다. 검은 고양이의 모방적이고 협력적인 행동은 상징적 의미를 가져 의미 경계의 개방성과 협상 가능성을 강화하고, 문화적 자아를 구축할 때 번역 메커니즘이 하는 중재 역할을 잘 보여준다. 홍수, 폭우, 버려진 도시 등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자연적 위기 요소는 기존 의미 체계 붕괴 및 재구축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서사 노드는 의미 경계의 붕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자신의 위치를 재설정해 문화적 정체성 및 의미 구조의 재구성을 실현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역동적인 의미 과정은 안정-위기-재구축 순환 속에서 문화 체계가 발전하는 경로를 보여주고, 유리 로트만 의미 공간 이론의 체계적 사고와 기호 생성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Ⅲ. 의미 공간의 역동적 재구성에 관한 분석
      
        3-1 경계 메커니즘: 문화 핵심 공간의 시각 구축 및 보호
        
          1) 표류하는 배의 중심 문화 공간 구축
          본 절은 유리 로트만이 제시한 의미 공간 이론의 경계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주로 애니메이션에서 공간과 캐릭터의 구조를 통해 중심 문화 구역과 소외된 이질적 공간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논했다. 경계는 물리적 범위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의미 생성과 구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이에 본 절은 표류하는 배의 문화적 상징 의미와 주인공 고양이와 다른 동물들이 공간에서 형성하는 다양한 관계를 중점을 두고 분석했다.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표류선은 전형적인 중심-경계의 문화 공간 구조를 보여준다. 물리적 경계의 기호화가 지닌 기능을 살펴보면, 시각 차원에서 선체의 윤곽선은 명확한 안과 밖의 이원론적 구분을 형성한다. 본질적으로 울타리는 방어적인 경계를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외부의 해수가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며 혼란과 불확실성을 상징한다. 배의 배수구는 선택적인 진입 통로로서 문화적 경계의 개방성과 선택성을 나타낸다. 선내 공간의 기능은 명확한 문화 등급 기호를 보여준다. 돛대 꼭대기의 관측대는 문화적 고점을 구성하며 인지적 구조권과 통제 능력을 상징한다. 선실 중심의 취침 구역은 문화의 핵심으로서 안전감과 소속감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배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식사 공간은 문화적 교류 구역으로서 개방성과 공유성의 가치 이념을 나타낸다. 이러한 공간의 등급 구조는 유리 로트만의 의미 공간 이론에서 제시한 문화 중심-경계의 권력 구조 모델과 일치한다. 공간 질서의 보호 메커니즘으로 살펴보면, 주인공 고양이는 계획적인 구성을 통해 문화 중심의 이성적인 조직 능력을 보여주며 기능별 구역을 통해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그리고 매일 감시하기, 정해진 시간에 먹이 주기, 고장난 곳 보수하기 등 의식적인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공간의 문화적 속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행동 모델은 문화적 정체성의 일상적인 실천을 구성하며, 의식 공간 이론에서 공간 중심이 반복적인 기호 실천을 통해 자신의 안정적인 핵심 관점을 유지한다는 점을 검증했다.

          
            Table 2. 
				
            

            
              Structural composition and symbolic meanings of the central cultural space in the drifting ship
            
            

          

          
            
              
                	Spatial Zone
                	Functional Purpose
                	Symbolic Meaning (Cultural Semantics)
                	Visual Representation in the Film
              

            
            
              	Feeding Zone


              	Routine feeding and food distribution among characters
              	Cultural Consensus and Cooperative Order
              	Repeated shots of characters dining together and neatly arranged food
            

            
              	Sleeping Area


              	Rest and recovery, avoidance of danger
              	Sense of Security and Cultural Identity
              	Visuals of the protagonist cat curled up asleep in the sleeping area, with companions approaching
            

            
              	Observation Point


              	The protagonist cat monitors the environment and maintains situational control
              	Cognition, Surveillance, and Self-Awareness
              	The cat positioned atop the mast observing the sea, with shifting visual perspectives
            

            
              	Ship's Rudder


              	Controlling the direction of the drifting vessel
              	Narrative Rhythm, Hope, and Crisis
              	Steering the rudder to control the direction of navigation
            

          

          

        

        
          2) 경계 설정에 관한 시각적 인식 체계
          선상에 위치한 캐릭터의 문화적 지위는 복잡한 등급 구조를 보여준다. 핵심 리더인 고양이는 배의 공간에서 가장 높은 돛대 꼭대기의 고점을 통과한다. 고양이의 행동 주도권은 문화의 중심 지위를 확립했다. 카피바라, 여우원숭이, 골든리트리버 등 고양이의 파트너들은 서로 공간을 공유하고 행동을 조정하며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한다. 고래, 뱀잡이수리 등 외부 지원자들은 일시적인 진입과 특수한 기능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등급 구조는 경계 메커니즘의 표용성이라는 특징을 구현했으며, 문화 경계에는 선택적인 영향의 기능이 있다는 점을 검증했다. 본 연구는 선체 경계의 개방성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첫째, 진입 기준 구축 차원에서 선의와 협력 의지를 보인 타자만이 진입할 수 있는 허가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캐릭터의 기능 구성 차원에서 각 구성원들은 문화 체계 속에서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공동 규칙 차원에서 모든 구성원들은 기존의 시공간 질서와 행동 규범에 적응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 통합 메커니즘은 비언어적 애니메이션에서 경계이 배척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구축의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화 중심은 선택적인 수용과 기능적 통합을 통해 자신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문화의 동적 갱신 및 확장을 실현할 수 있다.

        

        
          3) 경계의 새로운 방향을 위한 방어적 서사 표현
          애니메이션에서 사나운 개가 배에 침입한 사건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완전한 대응 과정을 보여준다. 침입 경로의 공간을 살펴보면, 사나운 개의 행동 방향은 전형적인 경계 침입 모델이 두드러진다. 사나운 개는 최초 선체의 가장자리인 경계 지역에 위치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서 중간 구역, 핵심 구역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따라 단계적으로 배에 침입했다. 마지막에는 핵심 자원인 식사 공간, 취침 구역을 강제로 빼앗으며 문화중심을 전면적으로 침입했다. 고양이는 빠르게 일상 유지 모델에서 긴급 방어 모델로 전환해 문화중심의 위기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다른 동물들도 협력 상태에서 자아보호 상태로 전환하여 위기가 문화 공동체에 미치는 충격을 보여주었다. 핵심 구역이 개방 및 공유 상태에서 폐쇄 및 보호 상태로 전환한 것은 경계 메커니즘의 자아 조절 기능을 반영한다. 이질적인 힘의 파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사나운 개는 세 가지의 이질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첫째, 행동의 이질적 특성은 폭력적인 행동과 기존 조화로운 상호작용 모델과의 대립을 나타낸다. 둘째, 가치의 이질적 특성은 약탈의 메커니즘과 기존 공유 및 윤리와의 갈등을 나타낸다. 셋째, 기호의 이질적 특성은 혼란을 일으키는 자와 질서를 수호하는 자의 근본적인 대립을 나타낸다. 다양한 이질적 특성으로 인해 문화 중심은 번역 메커니즘으로는 통합을 실현할 수 없으며, 배척 메커니즘을 가동해야 만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표류하는 배는 의미 공간의 문화 중심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외부와 내부의 문화적 경계를 구분한다. 주인공 고양이는 핵심 공간의 위치를 차지해 문화의 중심성을 획득했다. 다른 동물의 진입과 접근은 경계의 협상과 도전을 상징한다. 경계 메커니즘은 이질적인 기호와 주류 문화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구조로서, 후속 번역 및 재구성 메커니즘의 전개를 위한 공간적 전제를 마련했다.

        

      

      
        3-2 번역 메커니즘: 이질적인 기호의 문화 내재화 과정
        
          1) 동물 캐릭터의 기호 특성 인식
          애니메이션에서 카피바라 캐릭터의 문화 통합은 완전한 번역 메커니즘의 모델을 보여준다. 초기 기호의 인식 단계에서 카피바라는 이질적 특성을 나타낸다. 카피바라의 온순한 성격은 고양이의 경계적인 상태 및 행동과 대비를 이룬다. 카피바라의 느린 동작은 고양이의 민첩한 반응과 시간적 차이가 두드러지며 수동적인 진입과 능동적인 점유로 나타나 권력 관계의 차이를 보여준다. 카피바라와 고양이의 차이는 번역 과정에서의 시작 조건을 구성하며 후속 문화 협상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접촉 단계에서는 갈등을 지양하는 접근이 특징이다. 카피바라는 기존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반항을 지양하며 선체 가장자리에서 문화 규칙을 관찰하고 학습한다. 협상 단계에서 카피바라는 행동 모델을 핵심으로 삼아 고양이의 일상 행동 모델을 학습하고 고양이의 권위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내재화의 단계에서 역할 정립이 특징이다. 카피바라는 외부인에서 협력 파트너로 전환되어 배에서 고정된 위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 고양이와 예측가능한 상호작용 모델을 구축한다. 카비파라와 고양이의 행동은 배에서의 생활 리듬에 완전히 적응하는 수준으로까지 융합이 이루어졌다. 감정적 정체성은 위기 순간에 고양이와 함께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배의 질서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다양한 차원에서 카피바라와 고양이의 성공적인 통합은 선의의 이질적인 기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번역 메커니즘의 효율성과 포용성을 검증했다.

          
            Table 3. 
				
            

            
              An analysis of semiotic characteristics of animal characters and mechanisms of cultural translation
            
            

          

          
            
              
                	Character Image
                	Initial Semiotic Characteristics
                	Modes of Interaction and Transformation Process
                	Type of Semantic Space Mechanism
                	Final Semiotic Meaning of the Character
              

            
            
              	Cat (Protagonist)


              	Central, self-oriented subject and primary agent of the initial semantic space
              	Redefining one's cultural boundaries and identity through interaction with external characters
              	Maintenance and Reconstruction of the Cultural Center
              	Dynamic Adjustment of Self-Identity and Position within the Cultural Center
            

            
              	Capybara and Whale


              	Docile and passive, benevolent Other
              	Gentle interaction and cooperative engagement with the protagonist
              	Translatable
              	Internalized as a Friendly Sign within the Cultural Center
            

            
              	Golden Retriever and Lemur


              	External Entrant
              	Transition from aggression to learning and cooperation with the protagonist
              	Challenging Translation
              	Transformed from a Heterogeneous Element into a Peripheral Collaborative Sign
            

            
              	Serpent Eagle


              	Exploratory and guiding in nature / Capable of integrating the Other
              	Actively guiding the protagonist and assisting in the exploration of the external world
              	Mediated Translation
              	Mediating Sign Linking the Cultural Center and Its Boundaries
            

            
              	Ferocious Dog


              	Highly destructive and invasive / Heterogeneous intruder
              	Forcible intrusion, violent disruption, and destruction of the existing order
              	Refusal of Translation
              	Threatening Heterogeneous Sign that Triggers the Cultural Boundary Defense Mechanism
            

          

          

        

        
          2) 이질적 특성을 가진 캐릭터의 번역 방법 분석
          다른 캐릭터와 달리, 골든리트리버의 캐릭터는 복잡한 번역 메커니즘 모델을 보여준다. 초기 기호의 인식 단계에서 골든리트리버는 카피바라와는 완전히 다른 특징이 두드러진다. 골든리트리버는 침입의 방식으로 배에 진입한다. 이는 카피바라의 단계적인 접근 방식과는 대비를 이룬다. 골든리트리버의 초기 설정은 경쟁자의 역할로, 협력자의 역할을 맡은 카피바라와 차이가 있다. 골든리트리버의 위협 수준은 중간 수준의 우협으로 통제가능한 범위에 있다. 이는 사나운 개의 높은 수준의 위협, 통제불가능한 상태와 다른 차이점이 있다. 초기 충돌 단계에서 골든리트리버는 자원 경쟁을 특징으로 삼아 식량과 공간을 사용할 권리를 두고 기존 등급 질서에 반항하고자 한다. 그 후, 협상 단계에 이르러 골든리트리버는 기술 학습을 핵심 메커니즘으로 삼아 고양이의 낚시 기술을 모방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고양이와 함께 공동 대응했다. 마지막으로, 통합 단계에서 골든리트리버는 충성으로 핵심으로 삼았고 배가 전복된 후에도 일관된 행동으로 깊은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해 경쟁자에서 신뢰가능한 파트너로 전환되었다.

          골든리트리버와 달리, 카피바라는 고유한 간접적인 번역 모델을 보여준다. 카피바라의 거대한 신체와 신비로운 속성으로 인해 초기 기호의 인식 단계에서 위협적인 기호가 두드러지지만 중요한 순간에 구조 행위를 보여주며 기호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어냈다. 카피바라의 번역 모델이 지닌 특성은 직접적인 문화 접촉과 행동 모방이 없이도 핵심적인 행동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통해 정체성의 전환을 실현했다는 점에 있다. 카피바라는 일상적인 문화 통합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특수한 수호의 기능을 담당했으며, 자신의 이질적 특성에 변화를 주지 않고도 이질적 특성에 긍정적인 문화 가치를 부여했다.

        

        
          3) 기호 번역 실패의 경계 강화 기능
          뱀잡이수리와 사나운 개의 캐릭터 기능은 번역 메커니즘의 부정적인 차원을 나타낸다. 초기 기호의 인식 단계에서 뱀잡이수리는 공간의 억압성, 시간의 침입성, 규모의 위협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고공의 급강하 시각, 날카로운 동작의 리듬, 거대한 체형의 시각적 충격 등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문화 중심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구성한다. 사나운 개는 자원의 약탈성, 폭력의 공격성, 질서의 파괴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식량 쟁탈, 다른 동물에 대한 공격, 구조적 혼란 조성 등이 있으며, 문화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을 구현했다. 위협 인식 단계에서 번역 메커니즘은 문화 중심이 이질적 기호의 위협 수준을 빠르게 판단하고 수용가능한 이질적 특성의 범위를 뛰어넘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 후, 방어 가동 단계에 진입하여 문화 체계는 경계의 방어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회피, 저항, 또는 추방 전략을 가동한다. 예를 들어, 기존 파트너는 배의 안전 구역으로 후퇴하여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경계 강화 단계에서 배척의 행동을 통해 문화 경계의 유효성을 재차 확인하고 팀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응집력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절벽에서 카피바라를 구한 후에도 기존의 파트너들은 팀으로서 하나로 단결해 앞으로 나아갔다.

          번역 실패는 부정적인 기능보다는 중요한 문화 구축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뱀잡이수리의 위협적인 행동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경계를 정의하고 주인공이 미지의 위협을 탐색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인공이 방향을 잃었을 때에는 빠른 의사 결정과 행동을 촉진했다. 사나운 개의 파괴적인 행동은 미러링 교육을 통해 기존 질서에 대한 문화 구성원들의 인식과 보호 의식을 강화한다. 이와 같이 배제를 통해 정체성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은 번역 메커니즘의 변증론적 특징을 나타낸다. 따라서 뱀잡이수리와 사나운 개는 부정적인 타자로서 중요한 문화 구축의 기능을 담당한다. 경계 확인의 기능은 배제 행동을 통해 문화적 경계의 위치와 강도를 명확히 하며 정체성 강화의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공동의 위협을 통해 문화 구성원의 내부 단결을 촉진했다.

          이질적 동물 캐릭터의 이미지 및 행동은 문화 반역의 다양한 방식을 보여준다. 일부 동물 캐릭터는 골든리트리버와 같이 재기호화가 이루어지며, 다른 동물 캐릭터는 카피바라와 같이 핵심 공간으로 수용되며, 또 다른 동물 캐릭터는 사나운 개와 같이 배척이 이루어진다. 번역 메커니즘은 캐릭터 간의 언어적 흐름을 비롯해 의미 공간의 다문화적 적응 능력을 제시한다. 이는 문화가 폐쇄적인 체계가 아니라 구조적 경계에서 이질적 기호를 끊임없이 수용 및 재구성하는 개방된 영역임을 나타낸다.

        

      

      
        3-3 재구성 메커니즘: 문화 체계의 위기 재구성 및 의미 갱신
        의미 공간의 동적 변화 과정에서 재구성 메커니즘은 문화적 경계와 기호 질서를 재구성하고 고착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애니메이션에서 홍수는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서, 기존의 공간 질서를 무너뜨렸다. 돛 올리기, 협력 행동과 같이 캐릭터가 질서를 재구축하는 행동은 재구성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의 힘, 집단의 협력, 시간 언어가 의미 체계의 갱신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분석했다.

        
          1) 자연 재난이 불러일으킨 체계적 위기
          애니메이션에서 홍수는 재구성 메커니즘의 작동 과정을 보여준다. 위기의 기호학적 설정 차원에서 홍수는 자연의 이질적 기호로서, 비문화성, 협상불가성, 체계적인 파되성 등 세 가지 특성이 두드러진다. 이로 인해 홍수는 인위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 문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 기존 질서에 전면적인 충격을 준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외부의 강제성은 내부적 변화와 차이가 있으며 문화 체계의 재구성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을 구성한다. 체계의 해체 과정에서 시각적 감각은 다양한 차원에서 위기의 충격 효과를 보여준다. 물리적 측면은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기능 구역의 효력 상실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선체의 구조는 홍수의 물살로 인해 파괴되고 식사 공간, 취침 구역은 사용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문화적 측면은 권력 체계 및 행동 모델의 붕괴와 사회 관계의 단절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고양이의 중심적 지위는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했고 동물 파트너들도 강제로 분리되었으며, 일상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해체는 문화 체계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위한 조건을 만들었고 재구성 조건의 생성에 관한 분석은 재구성 메커니즘의 창의적인 특성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공간에 주어진 기회는 신성한 공간을 위한 일시적인 보호의 기능을 나타냈다. 캐릭터의 역할 재구축은 주인공이 배의 주인에서 탬색자로 정체성이 전환되었음을 구현했다. 관계 네트워크의 재구축은 새로운 캐릭터인 뱀잡이수리와의 관계 구축 가능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조건의 등장은 위기가 파괴적인 힘이었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힘의 근원이었음을 보여주었다.

        

        
          2) 시각 서사의 재구성 전략
          애니메이션에서 돛의 활용은 비언어적 기호의 문법적 특징과 재구성 메커니즘의 시각적 표현을 나타낸다. 기호의 문법화 과정을 살펴보면, 반복 차원에서 애니메이션에는 ‘돛 게양-항해-돛 하강’이라는 순환 모델과 돛이 펼쳐진 상태와 돛이 내린 상태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차이 차원에서는 평온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돛이 펼쳐지는 상태와 위기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돛이 접히는 상태의 상황 차이, 희망을 가질 때 돛이 빠르게 게양하는 상태와 절망을 할 때 돛이 천천히 접히는 상태의 감정적 차이로 나타났다. 이는 돛을 능동적인 시각적 은유의 상징이자, 돛의 상태로 스토리 전개의 방향을 예고하는 서사적 기능을 강화했다.

          시각적 문법의 메커니즘은 고유한 비언어적 기호화의 규칙을 보여준다. 돛이 게양되는 동작은 기초 문법 단위로 고유한 문법적 규칙을 형성한다. 돛이 게양되는 상태와 빛이 밝아지는 상태는 희망과 출발의 의미 조합을 가리킨다. 돛이 접히고 어두운 색조는 위기와 정체의 의미 조합을 가리킨다. 돛의 상태 변화를 통해 스토리 전개를 촉진했다. 감정적 기능은 돛의 상태를 통해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표현했다. 돛의 게양은 주체의 능동적 수준을 나타낸다. 재구축 메커니즘의 사각 차원에서 살펴보면, 돛의 활용은 위기 상황에서 문화 체계의 자아 조절 능력을 보여준다. 외부 환경이 악화될 경우에 돛을 접는 행동은 일시적인 방어 및 보존을 의미한다. 조건이 개선되었을 경우에 돛을 게양하는 행동은 새출발과 앞으로의 전진을 나타낸다. 이러한 순환 및 반복에 관한 조절 메커니즘은 동적 변화 과정에서 문화 체계의 지속성과 적응성을 검증하며 재구성 메커니즘의 핵심적인 특성을 구현한다. 따라서 배의 돛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먼저, 시각 기호는 언어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문법 생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반복은 비언어적 문법으로 형성된 기초 메커니즘으로서 반복을 통해 기호의 안정적인 의미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상황 변화는 기호 의미를 갱신하는 핵심 요인으로서 동일한 기호라도 각기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생성한다.

        

        
          3) 새로운 문화 질서의 구축 및 안정화
          애니메이션에서 새로운 문화 질서의 구축은 주인공의 동작과 애니메이션의 시각 전략 차원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고양이의 발톱 동작은 새로운 문화 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기호의 적응 특성을 보여준다. 다양한 의미의 동적 전환 과정에서 동일한 기호(발톱)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기능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사회적 교제의 환경에서는 부드러운 터치로, 친근함과 위로, 공존의 의도를 표현했다.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에서는 날카로운 공격 동작으로 방어, 배척, 생존의 의도를 표현했다. 이러한 기호의 다중성과 번역의 기능은 새로운 문화 질서를 위한 유연성과 적응성을 반영하며, 재구성 메커니즘이 기호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능의 동적 조정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검증한다. 기호의 밀도 및 축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발톱 동작은 높은 빈도로 등장하고 일관된 표현을 통해 의미의 밀도를 점진적으로 축적함으로써 관객들이 인식 및 예측가능한 서사 기호의 정보 체계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축적 과정은 새로운 문화 질서의 안정화를 구현한다. 반복을 통해 기호의 의미를 강화하고 일관성을 통해 기호의 신뢰성을 구축했으며, 예측성을 통해 기호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특징은 재구성이 이루어진 후의 문화 체계가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기호의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애니메이션에서 시각적 관람 방식은 새로운 문화 질서의 주체성 구축 과정을 보여준다. 시점 숏(Point-of-view shot)의 활용은 1인칭의 시각으로 가까운 관찰과 망원경의 시선을 통해 관객들에게 주인공과 동등한 관찰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주인공의 인지적 주도성과 문화적 자아의식의 생성 과정을 강화한다. 이는 문화적 정체성의 생성 과정을 시각 경험의 일부로 내재화하여 새로운 문화 질서가 주체성을 재정의하는 것을 나타낸다. 파노라마 숏(bird’s-eye view)과 시점 숏의 반복적인 활용은 관찰을 받는 대상에서 자아 관찰로의 의미 전환 과정을 구축하며 의미 공간의 중심에서 소외 관계로 전환되는 동적 변화 과정을 구현한다. 애니메이션은 시점의 전환을 통해 주인공이 의미 공간의 내부에서 타자, 공간, 자아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재정립하는 과정을 비롯해 새로운 문화 질서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나타낸다.

          체계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새로운 문화 질서의 구축은 재구성 메커니즘의 기능을 구현한다. 기호의 적응 기능은 다양한 의미의 동적 전환을 통해 기호 체계의 유현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의미 축적 기능은 반복과 일관성을 통해 기호의 신뢰성을 확립할 수 있다. 주체의 구축 기능은 시각 관람의 메커니즘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의 능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의 시너지 효과는 새로운 문화 질서가 위기 후에도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종합하자면, 비언어적 애니메이션에서 재구성 메커니즘의 효과적인 활용은 위기가 파괴적인 힘일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문화를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검증한다. 홍수는 문화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의미 공간의 재구축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켰다. 동물 캐릭터의 협력과 행동은 새로운 의미 질서의 구축 과정을 촉진했다. 돛의 게양은 문화 방향의 재설정을 상징하며, 카메라의 리듬과 기호의 반복은 새로운 시각 문법을 구성한다. 재구성 메커니즘은 의미 구축의 재구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갈등에서 새로운 안정으로 이르기까지 의미 공간의 이동을 완성한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유리 로트만의 의미 공간 이론을 바탕으로 비언어적 애니메이션 <플로우(flow)>가 어떻게 시각적 기호를 통해 문화 의미를 역동적으로 재구성하였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계 메커니즘, 번역 메커니즘, 재구성 메커니즘의 세 가지 차원을 통해 영화에서 고도로 구조화된 시각적 서사 전략을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는 영화에서 표류하는 배가 물리적인 공간이자 문화 정체성과 자기 정의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의미 공간 이론에서 경계 메커니즘의 핵심적인 요소를 구성한다고 언급하였다. 뱀잡이수리, 사나운 개 등 이질적인 기호의 침입으로 경계의 확립과 붕괴가 번갈아 나타나는데, 이는 문화 중심과 타자 사이에서 지속해서 존재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협상 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다음 본 연구는 번역 메커니즘 측면에서 영화에 등장하는 동물 캐릭터가 어떻게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점차 내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호로 번역되는지 자세히 분석하였다. 카피바라, 여우원숭이, 개 등 캐릭터는 외부 진입자로 시작해 인정받는 문화적 내부 캐릭터까지 도달하는 기호 전환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로트만 이론에서 제시한 이질적 기호 내부화의 역동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또한, 사나운 개처럼 번역할 수 없는 캐릭터는 의미 경계의 방어 기능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재구성 메커니즘이 영화 서사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홍수, 자연재해 등 위기는 문화 구조의 균열과 위기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자신의 위치를 재평가하고, 의미 공간 구조의 재구성을 촉진하게 만든다. 또한 애니메이션은 검은 고양이, 고래 등 캐릭터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문화 재구성 방법을 보여주어 의미 공간 이론이 어떻게 시각적 매체의 재구성 과정에서 반영되는지를 설명해준다.

      본 연구는 이론적 차원에서 유리 로트만의 의미 공간 이론을 비언어적 애니메이션 텍스트에 활용했다. 방법론 차원에서 경계-번역-재구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기호 분석 방법을 구축하여 기존 애니메이션 선행 연구에서 시각 서사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이 부족한 연구의 공백을 개선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일정 수준 텍스트 간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인터랙티브 미디어, 무언어 서사 영상 등의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먼저, 연구 사례의 특수성으로 인해 본 연구의 분석 프레임워크와 결론은 다른 장르의 비언어적 애니메이션 작품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향후 연구 대상과 표본 크기를 더욱 확대해 이론 모델의 보편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주로 기호학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시청자 수용 및 피드백 메커니즘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수용자 분석 방법을 결합해 시각적 서사가 어떻게 수용 측면에서 실제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플로우(flow)>는 독특한 시각적 표류 여행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의미 공간 이론이 비언어적 애니메이션 서사에 활용되는 생생한 사례를 제공한다. 향후 관련 연구에서는 비언어적 시각적 서사의 다차원적인 잠재력을 계속 탐구해 애니메이션이 역동적인 문화 매체로서 가지는 이론적 및 실천적 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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